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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5.(목) 09:00 배포 일시 2022. 9. 15.(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병세 (044-203-2606)

지역문화 혁신한 청양군, 광주 동구에 문체부 장관상 수여
- ‘2022년 지역문화대상’ 수상 지자체 2곳 선정, 10. 15. 시상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재)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 이하 진흥원)과 함께 지역문화를 혁신하는 데 앞장선 ▲ 충청남도 

청양군과 ▲ 광주광역시 동구를 ‘2022년 지역문화대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가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문화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대상’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지난해 각각 시상했던 3부문(문화자치, 문화포용, 문화혁신)을 

통합해 진행했다. 기초지자체 총 12곳이 지원한 가운데 1차 심사(서류 및 

인터뷰)와 2차 심사(현지실사)를 거쳐 각 부문의 방향성을 두루 달성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

  * (세부 심사 기준) 지자체들의 지역문화 정책목표 부합성, 사업 추진 여건 조성 여부, 

사업 독창성 및 성과, 성과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이번에 선정된 충청남도 청양군은 적은 예산으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터미널 등을 활용한 전시실(갤러리)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르신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인접 지역과 연계해 확산 성과를 높인 문화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미로센터’라는 공공시설을 민관 혼합형으로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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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립기반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민들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냈다. 

또한 ‘미로센터’의 시민협의체 운영시스템을 ‘공공공간의 문화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으며, 민관 협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돋보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포상금(우수상 

각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시상식은 ‘2022 문화의 달 행사 개막식[10. 15.

(10월 셋째 주 토요일, 문화의 날) 경남 밀양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붙임  2022 지역문화대상 선정 지자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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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 지역문화대상 선정 지자체 개요

□ 우수상 : 충청남도 청양군
 - (사업명) ‘그려봐유, 청양!’ 청양터미널갤러리 운영

《사업개요》
ㅇ사업목적 : 민관협업을 통한 문화생태계 기반 마련 및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ㅇ사업기간 : 2021년~계속
ㅇ사업예산 : 40백만원(‘21~’22)
ㅇ사업내용 :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시설의 문화공간 조성, 문화예술의 해 지정, 찾아가는 미술

교실 운영 등 저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업

□ 우수상 : 광주광역시 동구

 - (사업명) 광주 동구 ‘미로센터’ 공공시설의 새로운 자립형 운영모델 ‘공공공간의 문화민주화’ 구축

《사업개요》
ㅇ사업목적 : 공공시설의 민관 혼합형 직영 운영을 통해 워킹그룹 주도의 시설 자립기반 구축
ㅇ사업기간 : 2019년~계속
ㅇ사업예산 : 150백만원(‘19~’22)
ㅇ사업내용 : 공공 공간 민관 혼합형 직영 운영, 문화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서브컬처 네트워크 

운영, 지역민의 자율적 참여 활성화


